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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인터폴과 협력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

방탄소년단(BTS)의 ‘Life Goes On’이 또다시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에 1위에 올랐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이후 한류 콘텐츠에 대한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tvN 드라마 ‘사

랑의 불시착’은 일본 넷플릭스에서 수개월간 10위권에 머무르면서 한

류 붐을 다시 일으켰다. 이처럼 한류 콘텐츠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2018년에 약 10조 원에 이르면서 국가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1) 

하지만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COVID19를 계기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피해가 더

욱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 ‘TV패드’로 지상파 및 종편의 방송을 무단

으로 시청하고, 드라마는 방송 이후 1∼2일이면 자국어 자막이 포함된 

상태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 

불법유통 모니터링, 특사경의 특별단속, 해외 소송지원 등 다양한 대책

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

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 인터폴에 온라인 저작권 침

해 단속을 위한 특별기여금 36억 원을 제공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본 연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연구용역 과제인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

축방안 연구”(2020)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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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과 프로젝트 추진현황

인터폴(INTERPOL)은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

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의미한다.2) 전 세계 194개국의 경찰 조직이 참여하여 사이버범죄, 마약, 부패, 경제, 대테러 등

의 범죄에 대응하고, 회원국 상호 간에 전문을 발송할 수 있는 I-24/7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면서 국제기구나 주요국으로

부터 특별기여금을 제공받아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국제사회와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관련국가의 참

여를 촉진하고자 인터폴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2016년

부터 2024년까지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 15개 국가의 

2.	� 경찰청, 「인터폴(INTERPOL)」, 2002, 3면; 진병동, “국제범죄에 대한 인터폴과 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경찰학

회, 유럽경찰연구 2(1), 201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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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ouncil of Europe, “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GLACY)+”,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glacyplus, (2020.12.05. 최종확인)

4.	� Council of Europe, “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GLACY)+”,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glacyplus, (2020.12.05. 최종확인)

5.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27. 최종확인)

6.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27.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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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줌 인 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예산편성 현황6)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동검거 500 900 700 - -

공조체계·국제회의 200 400 300 300 300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GLACY+(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정책과 전략, 법집행, 형사사법의 역량을 강

화하는 사업으로 법집행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인터폴에 집행을 위탁하여 교육훈련 및 공

조수사를 지원하고 있다.4)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초국가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에 특별기여금을 제공하는 

국제협력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0년부터 3년간 아동성착취물

과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해 인터폴에 46억 원의 특별기여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터

폴은 세핀(Cyber Enabled FINancial, CEFIN) 프로젝트를 창설하고 아동성착취물과 보이스

피싱 단속을 위한 해치작전(Operation HAECHI)을 가동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 한

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터폴에 36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5) 

2021년 사업예산 7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향후 ①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 수사 ②한류 

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관련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프로젝트 외에도 저작권 관련 국제회의, 교육훈련, 수사

작전 등에 참여하여 국제공조 역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7.	� 인터폴 특별기여금 운영에 대한 착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인터폴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우리나라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

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8.	� 인터폴의 OEC(Organized and Emerging Crime) Directorate 소속 IP(Intellectual Property) & ENS (Environmental Security) Unit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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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7)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단속을 위해 인터폴에 36억 원을 제공

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인터폴 프로젝트는 크게 ①인터폴과 공여국 간 협력약

정(MOU) 체결 ②인터폴의 컨셉 및 제안서 작성 ③인터폴 관

리자 회의(Senior Management Board, SMB) 승인 ④인력채

용 및 사업개시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MOU 체결은 특

별기여금의 제공 배경 및 목적을 확인하고, 사업내용, 예산지

급 규모·시기 및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이다. ②인터폴의 콘셉

트 및 제안서 작성은 MOU를 근거로 사업내용, 직원채용과 

예산 등을 구체화 시켜 인터폴 관련부서의 동의와 협조를 받

는 단계를 말한다. ③인터폴 관리자 회의(SMB) 승인은 사무총

장과 모든 국장이 참여하는 월례 회의에서 프로젝트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고, 여기서 확정되면 ④인력채용 

및 사업개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체결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제공정책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청, 저작권 

협·단체, 학계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의 국

제공조수사를 촉진하고, 저작권 협·단체가 인터폴에 자신들

의 피해를 직접 수사의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어야 한

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으로 프로젝

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시아 외의 지역이나 상

표·특허 등에 특별기여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프

로젝트를 전담하는 인터폴 지식재산팀8) 또는 그 일부가 싱가

포르에 있는 인터폴 제2청사에 주재하도록 해야 한다. 아시

아 지역의 공조수사, 교육훈련, 국제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다수의 한국경

찰과 협업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성과와 예산 집행을 연계

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성과에 대한 평

가에 따라 2년을 연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 체결과

정에서 시기별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방안도 구체적으로 정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젝트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

담팀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특별기여금을 제공하였다

고 하여 무조건 참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

가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관련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프로젝트 외에도 저작권 관련 국

제회의, 교육훈련, 수사작전 등에 참여하여 국제공조 역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결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

폴에 특별기여금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우선 경찰청

과 저작권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프

로젝트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성과와 예산집행을 연계하고,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

한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이를 계기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인터폴에 특별기여금 제공을 확대하여 국가 위상에 맞는 책임

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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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 및 라이센스, 

국제중재를 통해 지켜낸다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이승민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중재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가 

아닌 제3의 중재기관의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처럼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나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도이다. 위메이드사의 

국제중재 3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피터앤김 이승민 변호사와 

국제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정미래 / 사진  이승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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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맡게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다

사업연수원 36기로 졸업하자마자 법무법인에 입사한 이승민 변호사는 우연히 국제중재 사

건을 맡게 되었다. 이 변호사의 양친이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어린 시절

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던 덕분에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국제중재 업계를 개척하고 있던 김갑유 변호사를 먼발치에서만 바라보

다 최근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피터앤 김의 싱가포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다.

“국제중재 중 저작권 및 라이센스 분쟁은 2010년 영국의 큰 소프트웨어사와 한국 당사자 간의 분

쟁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 이후 맡게 된 각종 계약상 분쟁에도 크고 작은 저작권 관련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싱가포르 유학 이후 위메이드사를 대리하여 국제중재 3건(2건의 

ICC 중재, 1건의 SIAC 중재)을 맡으면서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작된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과의 인연은 2016년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게임 <미르의 

전설> 2, 3편의 저작권 분쟁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6년 10월 위메이드사와 중국 절강환유 사이에 미르의 전설 2, 3과 

관련한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절강환유

에게 중국 내에서 남월전기 등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게 500억 원의 미

니멈 게런티(Minimum Guarantee, 이하 MG)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상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게임들의 매출액이 MG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으

나 어떤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절강환유는 로열티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의 공유저

작자인 액토즈 측과 분쟁으로 인해 ‘적법한 라이센스를 부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MG 및 로열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G를 초과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유통하

기로 한 게임과 이름만 동일할 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게임이 아니므로 로열티 지급 대

상의 게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오히려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의 라이센스 계

약 위반을 주장하며 이로 인한 장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약 3억 3천 위안(한화 약 5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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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반대청구(Counter-claim) 하

였다. 이에 위메이드는 절강환유 측의 주장에 관해 라이센

스 계약 상 MG의 지급기한이 계약체결 직후의 특정일로 정

해져있는 점과 MG 명칭 자체가 미니멈 게런티(Minimum 

Guarantee)라는 점에 착안하여 MG는 상황에 관계없이 지

급되어야 하는 금액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 당

시 이미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공유저작권자간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며, 중국법원도 본안에 대한 최종확정 판결이 나오

는 경우에 반환하도록 당사자 간 정한 점을 고려하면 라이센

스 계약상 기 지급된 MG는 절강환유의 MG 및 추가 로열티 

지급의무는 위메이드의 ‘적법한 라이센스를 부여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와 함께 동시이행관

계가 인정되어도 ‘라이센스’의 본질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이나 상업적 성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아닌, 

당해 IP를 사용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의미의 소극적 ‘사용허락’이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절강

환유에게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 허락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절강환유에서 유통한 남월전기 등의 게임이 미르의 전

설 IP 기반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추가 로열

티 지급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게임 저작물이 시놉시스를 비롯하여 캐릭터나 배경화면, 

아이템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므로 어떤 게임이 특정 게임 

저작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브랜드나 상표

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도 모두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많은 불법게임이 존재하는 중국의 시장환경 상 중국 게

임유저들에게는 해당 게임이 공식 라이센스 여부가 중요한

데, 남월전기는 게임 내 팝업창 등을 이용해 공식 라이센스임

을 홍보하였기 때문에 동 게임은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들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게 MG와 로열티 금

액으로 약 807억 원(원금766억 원 및 그 이자 41억 원), 본 

중재사건으로 발생한 법률비용 약 20억 원 및 중재비용 약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그와 함께 절

강환유의 반대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 관리가 어려운 중국시장을 상대로 얻어낸 

귀중한 판결

본 중재사건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중국시

장을 상대로 승소하였다는 점과 IP 공유자간 분쟁이 진행 중

인 IP에 대하여 라이센스가 가능 여부에 대한 명쾌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뛰어난 IP들이 분쟁 중이

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추가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 이의 

활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기존 라이센스 계약을 부여받

은 당사자만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최대한의 활용을 방해한다는 면

에서 공익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중국인 경우 분쟁중임

을 이유로 중국법원을 호도하여 원저작권자들의 이익에 반하

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분쟁 중인 IP인 

경우에도 당사자 간 명백하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무상 다소 어려움을 예상함에도 MG 등을 지급하기로 명시

했다면, 이와 같은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계약 해석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뛰

어난 IP들이 오랜 분쟁에 휘말리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라

이센스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길을 터주었

다는 면에서 혁신성이 있는 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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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월전기 등 절강환유의 게임들이 ‘미르의 전설’이라

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

한 요소를 지닐 때 이를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한 게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상대방 측은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동일성 정

도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라

이센스 계약상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

는 저작권자가 아닌 게임 유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판단해

야 하며, 이에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

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게임 관련 IP의 범위는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특정게

임의 특징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결

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중국에서도 본 중재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중

국 매체들이 본 중재사건에 대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하였

는데요. 앞으로 본 중재사건 판정은 중국 게임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중국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국내 게임업체로부터 정당

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게임업체들이 우리나라 게임을 무분별하게 표절

하고 중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여 막대한 이

익을 누리는 반면, 많은 투자를 하여 게임을 개발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작권도 보

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본 중재사건은 이러

한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재분쟁과 국제중재를 잘 대비하여 귀중하고 

값진 IP를 지켜가길

“동남아시아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국제중재로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양질의 중재판정부를 당사자들이 구성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국제중재의 특성상 영미법과 대륙법계 중재인

의 다양한 조합이나 양쪽 법체계 모두에 조예가 깊은 중재인

을 만나기 쉽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한쪽 법체계

에만 치우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전 세

계적인 저작권법의 흐름 등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과 

주장을 하는 것이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한다.

국제중재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국내 법원과는 다르고 IBA증거 

규칙을 도입하는 중재 절차가 많다. 이에 따라 문서 개시절차

(Document production)를 하나의 절차로 도입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사건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모

두 수입하는 국내법원(대륙법계)과는 달리 양측 당사자가 관

련 패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당한 게임을 한다는 영미

법계의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순수 국내법원 절차만 경험하신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불리

할 수도 있는 문서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할 때 당황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잘 설명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하고, 우리 측에서는 제출

할 의무가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쟁 발생 시 무조건적인 공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의뢰인 간의 특권 관계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중재

조항)은 중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값지고 귀한 IP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만 검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12

: 글로벌 인사이트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1.	� 刑事警察局, “破獲國內最大影視盜版網站，凍結不法資金

超過新臺幣六千餘萬”, 2020.4.8.

2.	� Taipei Times, “Authorities shut down ‘largest’ video 

piracy site”, 2020.4.9.

대만 형사경찰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8maple.ru”차단  

2020년 4월 8일, 대만 형사경찰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 

CIB)은 대만 최대 영화 및 TV 다운로드 사이트 “8maple.ru”를 차단 조

치하고,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

다. 대만 CIB에 따르면 대만, 중국 및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8maple.

ru”는 대만, 한국, 일본, 타이,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제작된 TV 드라마

나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약 10억 대만달러(한화 364억 원)에 달하

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1) CIB는 온라인과 금융 조회 추적

조사를 통해 이 사이트에서 매달 약 3,000만 명의 이용자 트래픽 클릭

이 발생하고, 월간 광고 수익이 약 4백만 대만달러(한화 1억 6천만 원)

를 차지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의 절반(2백만 대만달러)을 벌어

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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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7년 6월 13일 설립한 ACE는 약 30개 글로벌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가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과 저작권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단체이며, 회원사로 Amazon, ViacomCBS, Disney, HBO, NBC Universal, Netflix, WarnerMedia 등이 있다.

4.	� 일본 CODA는 2002년 경제 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으로 해외 저작물 유통 증진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 관

련 단체 및 콘텐츠 기업이 함께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5.	� Taiwan News, “Taiwan, US vow police cooperation in copyright protection after streaming site bust”, 2020.5.15.

CIB는 이번 사이트 단속은 해외 민간단체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ACE),3) 일본 콘텐츠해외유

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4) 및 지역 TV 방송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수집한 불법다운로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조의 성과로, 향후 정보 

및 수사 인력 공유, 제도 구축과 같은 국제적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

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5)

타오위안 검찰,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2020년 11월 9일, 타오위안 지방검찰은 “8maple.ru”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

의로 기소하고,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영업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 6,700만 대만달러(한화 26억 

원)의 재산 동결을 청구했다. 

검찰에 기소된 운영자들은 대만 국립 대학에서 이공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들이며, 2014년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자들은 ①당국의 단속

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루마니아 5개국에 25개의 가상 호스트

를 설치하여 월 30만 대만달러(1,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했고 ②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드

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암호 코드를 복호화하고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물을 불법

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또는 링크할 수 있도록 했고 ③이용자들이 영상물을 

시청하려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불법 수익을 적극적으로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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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실태 및 평가

한편 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AVIA)6)

가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YouGov의 온라인 패

널을 통해 대만 온라인 소비자 10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

텐츠 시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만 소비자의 3분의 1이 

불법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VIA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콘텐츠를 무

료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

트에 접근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2%가 드라마

와 영화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 스트리밍하기 위해 QBox, 

UBox, EVPad와 같은 TV 셋톱박스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콘

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불법 TV 셋톱박스 또는 불법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하는 수치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8~24세 연령층은 거의 절반(47%)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용

했고, 25~34세 연령층은 61%의 응답자가 불법 콘텐츠를 시

청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장치로 스트리밍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28%가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던 TV 구독형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치가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 

수치를 보면 낮은 수입 집단은 25%, 중간 수입 집단은 35%, 

고수입 집단은 43%로 나타났다.7)

  

AVIA 산하 ‘반불법복제 연합(Coalition Against Piracy,‘CAP’) 

총괄 책임자 Neil Gain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불법 스트

리밍 장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범죄집단에 자금을 지원하

는 것이며, 그러한 장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보증’

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콘텐

츠 산업계는 현재 불법 IPTV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불법 스트

리밍 웹사이트 및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조치를 통해 스

포츠 생중계, TV 채널 및 VOD(주문형 비디오)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

블 TV 업체인 대만 방송 커뮤니케이션(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회장 Thomas Ee는 “온라인 불법복제가 

대만 창작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며, 대만 정부의 지원

으로 창작업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스트리밍 장치 및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6.	� 1991년 설립된 AVIA는 아시아의 다채널 TV 방송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무역 협회로,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아시아의 다채널 방송 서비스 확대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 AVIA, “Newly released survey finds one third of Taiwanese online consumers have accessed streaming piracy websites or torrent sites. 28% use illicit streaming 

devices (ISDs) to view pirated TV channels and video-on-demand content”, 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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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불법 TV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유료 영상물에 대한 무단 접근이 쉬워

지면서 해외 각국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불법 콘텐츠 이용실태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하

여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면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와 창작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2015년 디지털 셋톱박스 구매자가 실시간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하여 스트리밍

(Streaming) 방식으로 무단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셋톱박스 유통업

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8) 2018년 미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TV 채널과 프로

그램들을 무단으로 미국에서 시청하도록 해주는 셋톱박스를 통한 TV 프로그램의 무단 재전

송 행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9) 2018년 싱가포르 법원은 셋톱박스에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디코더를 탑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

이 무단으로 유료 영상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과 2019년 그와 유

사한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TV 박스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10) 이 외에

도 2019년 영국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는 불법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11)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구

축이나 결제를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상 호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

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단일 국가기관의 주도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동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 각국의 

민간단체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4. 선고 2014가합534942 판결.

9.	� Multichannel News, “Programmers, Dish Win $6.6M Judgment Against Pirate TV Service BTV”, 2018.11.15.

10.	� CNA, “Android TV box seller fined in landmark copyright infringement case”, 2019.4.24.

11.	� Trademarks & Brands Online, “Premier League hails conviction of beoutQ streaming box retailer”, 2019.10.8.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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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최종방문 2021. 1. 21)

7.	�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공정한 사용이라고 생각되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자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거나, 허가 없이 해당 음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8.	� 저작권 문제없는 음악 컬렉션으로, 트위치는 사운드트랙의 음악을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통합시켜, 스트리머의 오디오 소스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운드트랙의 음악은 스

트리머의 오디오 채널에서 분리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까닭에 음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도 영상 전체가 음소거 되진 않는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326891 (최종방문 2021. 1. 21.)

9.	� https://techrecipe.co.kr/posts/22861 (최종방문 2021. 1. 21.)

트위치의 영상 삭제와 경고

트위치는 DMCA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영상들을 대량 삭제하였고, 문제가 된 스트

리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였다. 또한 생방송 중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악 재생을 멈추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

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전 VOD와 클립을 모두 검토

하여 삭제할 것을 권하였다. 트위치의 DMCA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트위치는 저작권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는 인지하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

지할 수 있다.6) 스트리머들이 트위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계

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널에 저

장된 대량의 VOD와 클립을 모두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가 있

는 파일은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파일에 대

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트위치의 콘텐츠 관리도구는 다른 세부 기능 없이 단순삭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어쩔 수 없이 채널에 저장된 

파일 전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트위치의 공식사과 및 개선방안 발표

2020년 11월,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음악저작권 이슈

와 관련하여 대처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고 이메일에는 DMCA 통지에 

담기는 정보(저작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신고자, 신고

자의 연락처, 트위치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위반 정책에 따

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등)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스트

리머의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 등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스트리머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

을 충분히 주었어야 하는데, 3일 전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

렸다. 앞으로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검

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

각되는 경우7) 반대 통지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이의제

기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둘째, 트위치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트리머에게 제공한 콘텐

츠 관리도구는 클립에 대한 대량 삭제기능 밖에 없었다. 트위

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VOD와 클립 파일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미리 구축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저작

권이 있는 오디오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사용을 확대하고, ‘전

체 삭제’ 대신 동영상 파일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콘텐츠에 포함된 음원을 더 간편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트위치는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Soundtrack by Twitch)8)를 구축하여 이미 이러한 

관리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향후에는 스트리머

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음원이라면 꼭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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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트위치가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에 따라 영상을 대량 삭제한 것

은 미국 DMCA 제512조 면책규정10)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으

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 저작권자

의 권리와 이용자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 

본 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11) 본 사건에서 트위치의 일련

의 조치들은 OSP 면책요건의 충족에만 급급하여 이용자의 공

정한 이용 측면을 소흘히 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트위치는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후 

스트리머들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게시중단 

통지에 담기는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

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스트리머들은 사실상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의 기회12)를 얻지 못했다. 또한 경

고 이메일을 받은 스트리머로서는 향후 트위치로부터의 누적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온 콘텐츠들

을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트위치가 콘텐츠 관리도구로써 삭제

기능만 지원하고 있던 탓에 스트리머가 파일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수정할 수 없었고, 

시간제약상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을 비공개 상태로 보관할 수

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

로 권리단체를 통한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는 자동화

된 봇(bot) 기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 상당수 거

짓 통지가 포함되어 게시중단 절차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상 OSP는 실질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등의 조치만 취하면 면책된다. 그

러므로 DMCA 게시중단 통지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이용자의 반대통지의 권리는 공정이용 등의 항변을 통

해 재게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결국 본 사건에서 트위치가 스트리머들의 반대통지 행사를 

어렵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중요한 가치인 공정이용을 억제시

킨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OSP 책임론의 근거로서, 서비스 매개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

으므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13) 

트위치와 같이 서비스 규모가 큰 OSP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트위치는 앞으로 콘텐츠 관리도구를 더욱 세밀하게 운

용하고, 대량 통지를 받더라도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게

시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

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통지가 남용의 여지가 없는지 대

략적으로나마 판단해보는 절차를 마련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또한 다른 OSP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

자의 매개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함으로써, 스트리머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종 서비스 업체인 아프

리카 TV, 카카오 TV는 매년 음원협회들과 사용계약을 맺어 개

인방송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나 스포츠 중

계 판권을 구입하여 개인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수 있

10.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c).

11.	� 김경숙,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렌즈사건을 통해 본 DMCA 공정이용의 새로운 해석”, 계간저작권, 제22권 제2호(2009), 139면 참조. 

12.	� 17 U.S.C §512(g). 

13.	�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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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고 있다.14) 유튜브의 경우 음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①음원의 

저작권 정보 제공 ②무료 음원 소개 ③음원 교체 툴 제공 등을 하고 있다.15) 또한 콘텐츠 검증기

술(Contents  IDentification, ‘CID’)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물을 침해한 콘텐츠를 무조건 차단

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동영상에 광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

는 등 이용자, 저작권자, 동영상서비스업체가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6) 이러한 노력들은 

OSP의 법적인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자

에게 손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부담을 줄여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는 저작물의 향유자에 불과하였던 OSP 이용자들이 이

제는 콘텐츠의 창작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신 또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OSP는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트위치가 이 사건 이후 스트리머 캠프를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리머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17) 

14.	�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62809171153912 (최종방문 2021. 1. 21.). 

15.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129-133면. 

16.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동향, 2010-18호, 3-4면.

17.	 https://www.twitch.tv/creatorcamp/ko-kr/learn-the-basics/copyrights-and-your-channel/

	 (최종방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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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자문위원

디알엠인사이드 강호갑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정태호 교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발표했다. 본 조사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10대 이슈 전망은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중 

129명의 응답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2021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차지하였고, ‘OTT의 저작권 문제’가 뒤를 이었다. 한편, 2020년에 1위를 

차지하였던 ‘1인 미디어 방송 저작권 문제’가 3위로 전망되어, 여전히 

상위이슈로 선정되었다. 올해 새롭게 순위에 포함된 이슈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1위)’, ‘OTT의 저작권 문제(2위)’, ‘저작권법 전부 

개정(4위)’으로, 신규 이슈가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순위> 

순위 내용 비중(%)

1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14.9

2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Dark Web) 11.2

3 저작권료 정산�분배 11.1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10.4

5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9.5

6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9.1

7 실감형콘텐츠(5G) 7.1

8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6.7

9 SNS상 저작물 공유 4.9

10 新 EU 저작권 규정 4.2

글

해외사업부 이나라

2020

13.8%

9.2%

10.2%

7.8%

3.5%

10.6%

8.3%

4.1%

10.1%

6.6%

1위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2위	 OTT의 저작권 문제

3위	 1인 미디어 방송 저작권 문제

4위	 저작권법 전부 개정

5위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6위	 SNS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7위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8위	 빅데이터 및 AI 학습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작권 면책

9위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활용

10위	 디지털 뉴딜 시대의 실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13.8%)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와 함께 온라인상에

서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른 침해 우려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2021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대면 방식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교육, 공연 등에서 새로

운 저작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격 수업의 전면 실시 등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요구’와 ‘저작

재산권자의 적정한 보상요구’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대면 접촉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공연예술이 유튜브 등을 이용한 실

시간 온라인 공연 및 비대면 전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불법 복제·전송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저작권 교육의 강화와 함께 현장에서의 적용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저

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모니터링 부문에서의 진보된 기술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2021년 1월 15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영상 동시송신을 고려하여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신설,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 등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대량 이용 시대에 적합한 제도들을 신설하였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저작권 문제(10.6%)

2위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OTT의 저작권 문제(10.6%)’가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인 OTT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OTT의 법적 지위 및 규제, 저작권료 등과 관

련한 법�제도적 이슈들이 2021년에도 계속하여 언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TT 관련 이슈는 방통융합

시장의 성숙과 함께 시작된 플랫폼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OTT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책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외 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 확대는 자본력과 시장규모 측면에서 국내 

OTT 산업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바, 관련 이슈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 

1인 미디어 방송 저작권 문제(10.2%)

�3위는 ‘1인 미디어 방송 저작권 문제(10.2%)’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위 이슈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

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 이어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 만큼, 1인 

미디어 방송 창작자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갖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1인 미

디어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 인식 부족의 개선을 위하여, 1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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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방송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필수로 지정해서 이수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제공함과 

함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10.1%)

202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9월에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11월에는 2차례의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한 논의의 결과이자 14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저작물 유통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강화와 관련 산업계에서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개정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디지털동시송신’ 도입	

나. ‘초상등재산권’ 도입

다.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라.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 마련

마.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	

바.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

사.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추가보상청구권 등 도입)	

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

자. ‘확대집중관리’제도 도입

차.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 등을 침해행위로 의제

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 도입

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

파. 일정한 경우 조정결정이 형사고소에 우선하는 ‘조정우선주의’ 도입

하. ‘출판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조항 통합 등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

올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기존의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됨에 

따라 많은 논의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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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9.2%)

AI(인공지능) 분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향후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바, ‘AI 창

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위이슈로 선정되었다.

AI 창작기술의 발전과 AI 창작물 제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AI가 개입하는 창작 활동이 확대되면서 AI의 법적지위와 권리영역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

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 이슈로는 ⅰ)AI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ⅱ)저작권 권리 귀속 주체 ⅲ)인간 

창작물과의 구별을 위한 인공지능 창작물 식별체계 ⅳ) 처벌 규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그 결과로 ‘AI 

지식재산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하였다. 나아가, AI는 전 세계적 이슈인바, AI 시대에 

부합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WIPO AI 회의에서는 AI 지식재

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WIPO 제3차 IP-AI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 역량 강화, IP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성 등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21년 2월 발표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도자료를 통

해, 2021년에는 ‘AI 작성물의 권리 보호’ 등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와 집중 논의하여 

향후 제도적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SNS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8.3%)

SNS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문제는 2019년에는 1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 전망에

서는 6위를 차지한 바, 순위변동은 있으나 여전히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로 선정되었다. 그

러나 SNS의 특성상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불법저작물 유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에서 영화, 방송 등 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

더라도, 개인의 사적 이용범위로 보아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 

동 주제가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선정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SNS의 특성을 고

려한 근본적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SNS상 불법복제물 유통 개선을 위

해서는 SNS가 콘텐츠 등 정보 유통의 주요 경로로서 저작물의 급속한 전파가 가능하다는 침해 태양을 고

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일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의 강

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SNS 이용 시 저작권 이용 관련 안내 문구의 강조를 통하여 저작권 문

제에 대해 주의 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SNS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불

법복제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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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7.8%)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차지하였다. 전문가들은 가수 ‘BTS’나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강세 현상에 따

라 해외에서의 불법 유통이 올해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현상이 지속

되면서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의 유통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저작

권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한류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콘텐츠의 경우,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전담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 저작권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현지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국가별 제도 및 정책에 맞는 맞춤형 

보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것에 힘써야 할 때다.

빅데이터 및 AI 학습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작권 면책(6.6%)

AI 및 데이터 사업 확산과 더불어 저작물 이용 시의 분쟁 위험 증가 등으로 2021년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적 논의가 활발할 전망이다. 주요 논의로는 ㉮데이터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 면책 논의 

㉯AI 학습(딥러닝)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작권 면책 논의가 있다. 전자의 경우, 데이터를 추출·구축하는 과

정에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ⅰ)데이터 

간 특정 패턴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여부 ⅱ)AI 기반 저작물 생성과 

맞물려 학습에 사용된 DB로부터 생성된 콘텐츠의 유사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 등이 있다. 한편 2020년 한국판 ‘디

지털 뉴딜’ 사업에서 20개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제를 추진하면서,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

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학습 데이터셋 구축 이후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 허락 합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5일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컴퓨

터를 이용한 정보 대량 분석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른바 ‘데이터마

이닝’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

② 그 저작물 등에 표현된 사상·감정 등을 사람이 향유하기 위한 사용이 아닐 것

③ 해당 저작물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예: 해킹, 불법다운로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아닐 것

0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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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활용(4.1%)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유통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그에 맞는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이다. 블록체인, 필터링, 포렌식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신규 저작권 침

해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은 최근 저작권 침해 수사 지원 등에 활용이 증가하

면서 주요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여 국

내 기관 최초로 미국국가표준협회 국제인정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 인정 획득한 바, 국내 디지털포렌식 기술 고도화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조직화·지능화된 저작권 침해나 신규 침해유형에서

의 증거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기술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

자법의학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양성을 위한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 및 지원으로, 작년 9월부

터 고려대학교 정보보안학과가 선정되어 석사과정 운영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

련하여,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 기술발전 여건의 조성을 통해 국내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적

극적 개발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기술 개발 후에는 산업계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저작권 보호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동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는 국내 

저작권 보호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시대의 실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3.5%)

실감 콘텐츠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비대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정부가 가상융합

기술(XR)을 활용하여 경제 전반에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저작권 이슈가 함께 떠오를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감 콘텐츠 활용 증

가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업자는 실감콘텐츠를 제작 및 구현하는 과정에

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면서도 실감콘

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실감용 공공DB 플랫폼 구축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저작물은 실감 콘텐츠에 사용할만한 고

품질의 사진이나 영상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실감용 공공DB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공유저작물, 공공콘텐츠의 제작 시 유

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감 콘텐츠는 기존 규제 틀로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

환이 요구된다. 2020년 6월, 국무총리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VR, 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어서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실감 콘텐츠의 시장 서비스 본격화에 앞서, 저작권 보호와 아울러 관련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

으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보호 방안 필요한바, 관계부처 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기대해

본다. 한편, 문체부는 ‘20년 5월 개정 시행 저작권법에서는 AR·VR 등 제작과정에서 수반되는 저작물 등 ’저작물의 부수

적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영상 제작 등 국민의 창작 활동과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를 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바 있다.

* 이상, 이번 10대 이슈 전망 조사 결과가 올 한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0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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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야말로 ‘콘텐츠’의 시대다. 특히 영상 콘텐츠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최근에는 휴대폰 하나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제작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제작할 영상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목소리 연기라든지 내레이션 같은 것 말이다. 이러한 고민을 단방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입캐스트’이다. 타입캐스트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목소리 스타일, 특징 등을 학습해 어설픈 기계 음성이 아닌 

개성과 감정이 담긴 AI 더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입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오사피엔스의 김태수 대표를 만나 AI 더빙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AI 성우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네오사피엔스와 타입캐스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네오사피엔스는 퀄컴(Qualcomm, Inc.)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

던 후배와 함께 2017년에 창업해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기업입니다. 창업하기 전, 저는 퀄컴

(Qualcomm, Inc.)의 Corporate R&D 부서에서 음성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특히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인공지능 기술로 세상이 크게 바뀌겠다는 걸 느꼈습

니다. 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그 가치를 느끼면서 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

는 주역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음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면 좋

겠다는 생각으로 타입캐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성에 개성과 감정까지 넣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한국말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말하는 성우와 영어를 말하는 성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교차로 학습한 결과물이었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

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저희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Q. 성우가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학습을 시킨다는 개념이 덧붙여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기술이 접목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A.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하면 바둑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인공지능은 바둑의 기보를 보고 어

떤 상황일 때 어느 위치에 바둑돌을 놔야 이길 확률이 높은지 학습합니다. 만약 지게 되면 다시 고치

면서 반복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술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저희 기술은 성대모사를 하는 개그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성대모사를 잘하는 개그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그

맨은 성대모사를 잘하기 위해서 연예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멘트를 따라하는 연습을 여러 번 했을 겁

니다. 이런 과정을 개그맨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목소리를 학습한다면 인공지능은 학습한 목소리들을 합해서 새로운 목소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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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음성합성시스템(TTS)과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음성합성(TTS)는 이미 녹음된 음성을 음소나 음절별로 

분리해서 저장한 후 하나하나 붙여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

다. 그러다 보니 로봇같은 음성이 나오거나 억양이 어색하고 자연

스러운 감정표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성 가능한 음소나 

음절을 모두 저장하고 있어야 해서 매우 긴 시간의 녹음이 필요하

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음성합성은 이미 많은 사람의 음성 데이터에서 

자연스러운 발성, 억양, 감정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배웁니다. 

목소리를 연기하시는 분들이 감정과 개성을 담아 녹음을 하는 과

정에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음성은 기존의 음성을 단순히 붙여넣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음성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야 한다는 법칙을 배워서 그에 맞게 음성을 생성할수 있습니다. 그

래서 실제 사람과 같이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감정표현도 가능하며 특정인의 목소리를 만들어 낼때도 긴 

시간의 녹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이덴티티

나 페르소나를 가지는 음성을 생성해내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Q. AI 더빙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요즘은 특히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에는 글도 재미있게 잘 쓰고 콘텐츠도 튼튼하게 잘 구성하는데 연

기까지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뉴스 영상을 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나운

서가 말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소리의 성우를 섭외해서 일정을 잡고 녹

음한 다음 편집까지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이때 타

입캐스트의 목소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요?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선택한 다음, 글만 입

력하면 원하는 목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AI 성우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네오사피엔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소리는 한국어의 경우 

70개가 약간 안 됩니다. 영어는 5개가 있는데 40~50개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영어가 늘어나면 기업에서 영어로 제품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컴퓨터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음성은 사람이 필요하

니까요. 그런데 이제 음성까지도 컴퓨터로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더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성우의 목소리는 어떻

게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A. 목소리에는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현재 저희는 성우분들이 목소리 모델링을 위해 목소리를 

제공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을 실연자로서 나눠드리는 계약을 체결

하여 충분히 보상을 드리고,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향후법이 어떻

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

고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